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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six mothers to analyze their verbal response types 

with their young children ages 3-5 attending day-care center. This study was done from 10AM. to 

12PM. August 18th 2012 at the director’s room at P day care center in Seoul.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four situations mothers experience in child-rearing have been selected: self-achievement, 

sibling quarrel, nagging and isolation. As for the interview questionnaires the four verbal response 

types－stimulating, problem-solving, critical and indifferent ones－have been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mothers tend to use stimulating verbal response types like praise in the 

situation of self-achievement; problem-solving response types like command in the situation of sibling 

quarrel; problem-solving response types like warning in the situation of nagging; and lastly, 

stimulating verbal response types like empathy in the situation of isolation. Mothers need to form 

more empathy with their children in such difficult situations as sibling quarrel or nagging. For 

mothers’ efficient verbal responses for their children, accordingly, empathy in parent education needs 

to be mor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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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어머니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언어반응 양식은 

유아의 발달과 삶에 영향을 준다. 어머니는 언어

반응을 통하여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칭

찬, 격려를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행동에 관해

서는 명령, 지시를 하면서 자녀를 더 나은 방향

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어머니의 언어반응

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1980년 이

후로 계속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여러 

연구들이 유아의 언어발달, 인성발달, 자아존중

감, 정서발달 등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정에서의 정

서적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효

율적인 언어반응을 통하여 자녀의 언어 및 인성

발달 뿐 아니라 정서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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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데 관심이 모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은 유

아의 언어발달에 영향력이 있다(Min 2000; Jeong 

2012). Min(2000)의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활

동의 선택권을 많이 주며 지시보다는 문제해결 

과정을 적절히 설명해주는 언어방식을 사용하였

더니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Jeong(2012)의 4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언어

반응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유아의 요구에 따뜻한 

언어적 반응을 할수록 유아도 어머니의 요구와 

의견을 잘 수용한다. 어머니의 언어반응이 개방

적이고 긍정적일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히 유

지되며, 자녀가 갈등과 경쟁의식을 적게 느끼며 

심리적 안녕감, 자신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Ryu 

2004; Cho et al. 2011). 또한 어머니의 격려와 같

은 촉진적 언어반응을 많이 받은 유아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정

서적 공감능력, 이타적 행동도 자주 나타낸다. 특

히 어머니가 정서적 공감능력보다 인지적 공감능

력이 높을수록 아동들의 이타적 행동과 대인관계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정서적 공감능력은 

타인에 대한 연민, 온정을 느끼는 것을 뜻하는 

반면, 인지적 공감능력은 타인의 배려에서 생겨

나는 인간적인 교류로서 타인의 감정 상태를 파

악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Kim 2011).

반면 Min(200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5세 자

녀에게 지시나 명령과 같은 언어반응을 많이 사

용한 결과 자녀가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언어적으

로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며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다. 어머니가 

명령, 경고, 비판, 비난 등과 같은 일방적으로 지

시하는 언어반응 양식은 대화의 장애물이 되며

(Kim 1996), 유아에게 평가적이며 남과 비교하는 

언어, 상처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부정적 

정서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Park 2001). 또한 

어머니-자녀간의 대화가 적거나 언어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아는 심리적으로 불

안정하고(Ju 2010), 공격적 행동이 높아지며(Ko 

2000),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Lee 2003). 

Gumperz(1973)는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을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으로 분류하였다. 명령적 

언어반응유형은 체벌이나 위협 등에 바탕을 두

며, 지위적 언어반응 유형은 사회의 보편적 또는 

특수한 지위에 내재한 규범에 의하여, 인성적 언

어반응 유형은 개인의 심리적 성향을 고려하여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Park(2001)

은 어머니의 언어반응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촉진적인 언어반응 유형은 공감, 관심, 칭

찬, 격려하는 언어반응, 해결제시적 언어반응 유

형은 강요, 지시, 명령, 경고, 위협, 당부, 설교, 

요구, 충고 등을 제안하는 언어반응, 비판적인 언

어반응 유형은 자녀에게 정서적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말투로 평가, 비판, 비난, 빈정거림, 비교 등

을 포함하며 무관심 언어반응 유형은 무관심하고 

냉담한 말투, 화제를 바꾸는 언어반응을 의미한

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언어반응 

유형은 사회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서양에서는 

어머니의 충고, 설득, 명령, 지시, 경고, 협박, 문

제해결 제시, 남과 비교하기, 비평, 비난 모두가 

자녀와의 대화의 걸림돌이 되는 반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비평, 비교, 상처를 주는 어머니의 

말투만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 즉 우리 문화권에서는 충고, 문제해결 제시, 

설득하는 언어는 자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

며 오히려 우리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언어반응이

다(Park 2001).

여러 선행연구들이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과 

유아의 인성발달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다. Yoon 

(199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언어반응 유형이 자

녀의 안정성, 자율성, 사려성과 같은 인성특성 변

인들에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촉진적 언어반응 유형인 공감은 

유아의 인성 특성의 모든 변인들 즉 활동성, 사

회성, 안정성, 자율성, 사려성, 순수성, 자아개방

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Ma(1988)의 연구

에서도 어머니가 촉진적 언어반응 즉, 경청, 공

감, 자아개방, 직면, 즉시성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병리적 인성특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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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
Mother’s 

age

Number of 

children
Children’s ages Children’s gender Education Employment

A 35 2 4, 5 year old Female: 2 University graduate Unemployed

B 38 3 2, 4, 6 year old Male: 3 University graduate Unemployed

C 41 2 4, 5 year old Male: 2 Junior college Unemployed

D 34 1 4 year old Male: 1 University graduate Employed

E 31 2 3, 5 year old Female: 1, Male: 1 Junior college Employed

F 35 2 3, 5 year old Female: 1, Male: 1 University graduate Unemployed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s’geographic information (n=6)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은 유아의 인성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

다.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이 인성지향적일 때 

아동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아존중감

이 높게 나타났다(Ryu 2004). Jeong(2002)의 연구

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촉진적 언어반응 유형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비판적 언어반응 

유형은 아동의 학업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개념

과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Yoon 

& Jung(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칭찬, 격려, 

존중의 말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 부

모의 일방적인 지시, 명령, 거친 말은 유아의 부

정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은 자녀 성별에 따라

서 다른 발달적 특성을 나타낸다. Lee & Lee 

(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언어반응유형이 인

성적일수록 남아, 여아 모두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낙천성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Lee(2007)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이 인성지향적일수록 남아, 여아 

모두 성취동기가 높은 반면, 지위지향적일수록 

성취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

의 언어반응 유형이 지위지향적일수록 아들의 성

취동기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Jeong 

(200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유아의 개성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명령적 언어반응과 다른 유아와

의 비교를 포함하는 언어반응 유형을 사용한 경

우 자녀 중에서도 특히 남아의 정서적 불안과 의

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더욱이 어

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은 유아가 청소년기가 되었

을 때 자신이 지각하는 인생만족도와 높은 연관

성이 있을뿐 아니라(Gilman & Huebner 2003; Levin 

& Currie 2010; Shin et al. 2010; Cho et al. 2011), 

여아에게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Levin & Currie 

2010).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언어

반응이 유아의 언어발달, 인성 및 정서발달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연구로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이루

어졌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주체인 어머니의 신

념체계로서 유아 자녀를 명령이나 경고 혹은 칭

찬이나 격려의 자세로 어떻게 자녀와 상호작용하

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

니들이 자녀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

떠한 언어적 반응 유형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유아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P어린이집

에 다니는 자녀의 어머니 6명들이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에 다니고 있는 만 3세-5세 유아의 어머

니들의 면담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녀들

과 언어적 반응 유형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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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에 대한 도구는 언어

반응 4가지(촉진적, 해결제시적, 비판적, 무관심)

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문헌자료들(Park 2001; 

Rye & Lim 2003; Seo 2007; Yoon & Jung 2010; 

Kim 2011; Yoon & Kim 2011)을 통하여 나타난 

내용 중에서 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

육하면서 겪게 되는 4가지의 대표적인 상황들(자

기성취, 형제간싸움, 떼쓰기, 소외)을 선택하였다. 

언어반응의 하위영역들은 총 2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그 중에서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단어나 모호한 부분을 유아교육 전문가와 논의 

한 후 애매모호한 영역을 삭제하여 각 영역마다 

3가지의 핵심단어들, 총 12가지 단어들을 본 연

구에서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의 

구성영역과 하위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ke-up of verbal 

response type

Subcategory of verbal 

response type

Stimulating Empathy, Praise, Encouragement

Problem-solving Command, Warning, Pushing

Critical Critic, Scold, Comparing

Indifference
Indifference, Cold response, 

Response of changing topic

Table 2. Make-Up and subcategory of mother's 

verbal response type

3. 연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2012년 8월 18일 서울시에 소재한 

P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삼각측정법이 사용되었으며 자료수집은 질문

지, 심층면담, 면담노트, 녹화자료를 통하여 이루

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수집된 어머니들

의 면담자료를 통해 전사 및 통합, 자료 분류, 분

류된 내용의 해석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

자는 상황자극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들에게 4개의 상황자

극(자기성취의 자랑, 형제간 싸움, 떼쓰기, 친구

로의 소외)에 관한 반구조화 형식의 질문지를 제

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상황자극별로 Park(2001)이 그녀의 연구에서 제

시한 12개의 단어들(비판, 칭찬, 격려, 냉담한 말

투, 명령, 경고, 비난, 비교, 당부, 무관심, 공감, 

화제를 바꾸는 언어)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련

단어들을 선택하고 왜 그 답변을 선택하게 되었

는지 그 이유를 쓰게 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질

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

며 그 내용은 녹취된 후 의미 분석에 사용되었

다. 각 상황자극을 위한 면담질문은 Park(2001)이 

사용한 상황자극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 

검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수정하고 재구성하였다. 면담질문으로서 첫 

번째 상황자극인 자기성취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꽃바구니를 만들고 교사로

부터 칭찬을 받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

니까? 두 번째 형제싸움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자

녀들이 다투거나 갈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

응하십니까? 세 번째 떼쓰기에 있어서는 어머니

는 자녀가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떼를 쓰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번째 소외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소외되

거나 따돌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다. 면담시 이러한 면담내용들은 연구보조자에 

의하여 녹음되었고 연구자는 면담의 내용을 노트

했다. 연구자는 면담내용을 4개의 상황자극에 따

라서 선택한 핵심단어들을 찾아내고 언어반응 유

형 영역과 각 하위영역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연

구자에 의해서 분류된 자료는 자료 분석의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를 통하여 

동료검증을 받았다. 연구자는 전사된 면담 내용

과 노트한 내용을 통합하여 면담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 중에 생긴 

의문점이나 생각은 기록하였다가 연구대상들에

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추가질문을 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연구대상인 6명 어머니의 면담을 통하여 4개

의 상황자극에 따른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해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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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성취

‘자기성취’란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잘 해내서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나 

또는 자녀 자신이 그것에 대해 흡족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어머니 모두는 

12개(비판, 칭찬, 격려, 냉담한 말투, 명령, 경고, 

비난, 비교, 당부, 무관심, 공감, 화제를 바꾸는 

언어)의 반응 중에서 촉진적 언어반응 유형인 칭

찬을 선택했다. 5명의 어머니 A, C, D, E, F 는 

일반적인 칭찬을, B는 격려와 함께 구체적인 칭

찬을, C, D, F는 과잉 칭찬을, A, B, F는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함께 사용했다. 대부분의 어머니

들이 칭찬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칭찬의 형태와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 꽃바구니 잘 만들어 칭찬 받아 좋겠네. 아. 

잘했네. 손재주가 너무 좋아. 너 말고 또 누가 선

생님한테 칭찬받았어? 너 혼자 받았어?’ 우리 아

이가 클수록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는 게 늘어

나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상을 더 받

아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보

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

고 점점 학습적인 것들에 신경이 더 쓰인다.(어머

니 F)

어머니 F는 공감과 칭찬과 비교를 사용하면서 

칭찬의 방식은 과잉칭찬의 형태로 보인다. 어머

니들이 자녀가 성장할수록 그 전과는 다르게 조

급해지고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면서 외형적인 

성취와 보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

머니들이 나이가 어린 유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특성이며 문제점이기도 한 경쟁이 큰 자리를 차

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Kim 

(1996)의 연구에서 유아의 경쟁적 게임이 협동적 

게임보다 공격성 유발의 높은 가능성과 함께 낮

은 자아존중감 및 낮은 성취동기를 가져온다는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머

니 C, D 경우도 F와 마찬가지로 과잉칭찬을 사

용하는 사례이다. 

나는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편이다. 

잘 했을 때는 잘 했다고 말해주고 비록 아이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 편이지만 그러한 때에도 ‘엄

마 아빠보다 훨씬 잘 그리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잘 그릴 수가 있을까?’ 하고 말해주곤 한다. (어

머니 C) 

나는 아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잘 했을 

때 실제보다 더 잘했다고 말하고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편이다. 그런데 

우리아이가 형제가 없고 소심한 편이라 남들 앞

에서 나서는 것은 잘 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스타

일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과도하게 칭찬하는 편

이다. (어머니 D)

어머니 C와 D의 경우 칭찬과 격려를 사용하였

다. 어머니가 칭찬, 격려를 사용하며 촉진적일수

록 공감적 이해가 늘어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Jeong 2002). Yoon 

& Jung(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칭찬, 

격려, 공감의 말은 유아의 긍정적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Jeong 

(2002)이 주장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어머

니들은 자녀들에게 외형적 보상보다는 그들의 정

서를 함께 나누려는 노력과 함께 자존감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어머니 C와 D 모두 의도적으로 사용한 

과잉칭찬이다. Yoon & Jung(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유아인 자녀에게 실제적 수준과 맞지 

않은 과잉칭찬을 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은 본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C의 경우는 사실과

는 다르지만 일단 자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서 사용한 진실한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어머니가 현실과 맞지 않은 칭찬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 잘했네.’ 하고 먼저 칭찬한 후 아이 눈빛을 

보니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어

떻게 해줄까?’ 라고 물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

리고 아이가 교만해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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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곤 한다. ‘너도 잘했고 다른 친구도 잘 했

지?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아이가 ‘친

구도 잘 했다.’ 고 말한다. 그 때 아이에게 ‘그렇

지. 친구 것도 멋지겠지.’ 라고 맞장구 쳐준다. 

(어머니 E)

어머니 E는 칭찬과 당부를 함께 사용했다. 어

머니 E는 F에 비해서 칭찬은 하되 자녀가 자만

하지 않고 친구들과 비교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

고 있으며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의 인성교

육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형제간 싸움 

‘형제간 싸움’이란 형제끼리 다투거나 서로 간

의 갈등이나 불만이 있을 때 언어적, 신체적으로 

공격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형제간 싸움의 경

우, 12개의 반응들 중에서 어머니들이 해결제시

적 반응 유형인 명령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어머니 B, C, E, F는 주로 명령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것은 무관심과 경고였다. 

무관심은 어머니 A, B, C가 사용하였고, 경고는 

어머니 C, D, F가 사용하였다. 어머니 A는 공감

을, D는 공감과 당부를 선택하였다. 한편 어머니 

F는 명령, 경고와 함께 체벌까지 사용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연년생으로 여자, 남자 아이가 있는데 

남자 아이가 짓궂어서 여자 아이를 많이 괴롭힌

다. 그럴 때는 바로 명령을 한다. ‘너, 누나 괴롭

히지마!’ 그 다음에는 ‘누나 괴롭히면 혼나!’ 하고 

경고를 한다.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결

국은 체벌까지 이어진다. 체벌은 누구의 잘못을 

막론하고 어쩔 수 없이 남자 아이에게 많이 하게 

된다. (어머니 F)

어머니 F의 경우는 명령 뒤에 따른 위협성의 

경고를 하다가 결국 체벌을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체벌을 사용한 사례들은 체벌을 아직

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가 위

계적인 사회구조, 부모의 권위, 효사상, 가족의 

응집력에 큰 가치를 두는 문화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체벌이 절제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는 체벌을 받은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자녀를 

다시 체벌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성을 학습하게 

되는 점 때문이다. 체벌을 받은 유아는 성장하여 

충동적이 되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우에게 

따돌림을 받아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쉽다. 따라서 체벌은 자

녀훈육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부모의 감정이 배제

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자녀가 부모의 사

랑을 믿고 부모 자녀관계가 긍정적일 때 체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Lee 2004). 

더욱이 어머니 F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아

들에게 좀 더 체벌을 가하는 것으로 보아 성차에 

관한 고정관념 즉 남아는 여아보다 강인하여 체

벌을 가해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보

인다. 어머니가 공정한 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행위로는 다르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Lee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학대아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연년생 딸 둘이 싸울 때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한다. 그래도 심하게 싸울 때는 큰 아이 이름을 

부르며 침착하려 노력한다. 그러면 싸우다가 멈

추고 두 아이가 나한테 온다. 나는 아이들이 싸

울 때 일단 둘 다 이야기를 잘 듣고 공정하게 판

단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싸워서 속

상하겠지만 엄마는 더 속상하다.’ 고 말한다. (어

머니 A)

어머니 A는 무관심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개입

하면서 당부를 한다. 아울러 자녀와의 공감대 형

성을 통하여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공정함을 잃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

려는 태도도 보인다. 또한 자녀가 싸울 때 어머

니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성적이고 중

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여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사료된다. 어머니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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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나-전달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알리는 방법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연년생 아들 둘이 있는데 자주 싸운다. 아이들

이 싸울 때는 ‘너희 둘이 얘기 해’ 하고 나는 모

르는 척 한다. 어떤 때는 서로 싸우다가 협의하

는 것을 좀 보려고 우선 지켜보는데 오히려 내버

려두면 다시 잘 놀 때도 있다. 가끔 싸움이 심해

지는 경우는 경고로 들어간다. 싸울 때 일단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경고를 

하는 스타일이다. (어머니 C)

어머니 C는 무관심, 경고를 주로 쓰며 자녀싸

움에 있어서 방임형의 특성을 보인다. 즉 어머니

는 참견은 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자녀들이 해결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고를 사용하는 사례이다. 어머니

가 자녀들이 싸울 때 협의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치며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싸울 때 처음엔 여러 가지를 해보다

가 지금은 무관심한 방법을 썼더니 아이들이 해

결할 때도 있다. 그러나 심하게 싸울 때는 일단 

‘하지 말라.’ 고 말한 다음 ‘계속하면 어떻게 되

는가 봐라.’하고 말하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든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큰 아들이 잘못

했을 때도 왜 그런지 둘째 아들에게 체벌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다. (어머니 B) 

어머니 B는 무관심과 명령과 경고와 함께 체

벌과 편애도 한다. Kuczynski & Kochanska(1995)

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강압적인 힘을 쓰는 부모

는 반항하는 자녀를 둘 가능성이 높으며 제안과 

설명을 사용하는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협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형제끼리 

싸울 때 나타난 유아의 공격성은 부모-자녀관계

뿐 아니라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상호작용 

및 갈등관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Yoon & Kim 2011). 그리고 형제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이며 특히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에게 심리적 갈등을 주며 형제우애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가 

특정 자녀만을 옹호하는 것을 알면 다른 자녀들

은 부모에 대한 불만과 함께 부모를 존경하는 마

음도 줄어들 것이다.

 

3. 떼쓰기 

‘떼쓰기’는 자녀들이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거

나, 꼭 해야 하는 행동을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가

장 많이 사용한 것은 경고로서 어머니 C, E, F가 

모두 사용하였다. 어머니 C는 경고와 명령을, A

는 당부를, B는 자녀가 떼를 썼을 때 자녀가 좋

아하는 것을 활용하여 다른 관심사로 자녀의 마

음을 바꾸는 방법을 이용했다. 반면 어머니 B만

이 공감을 사용하였다. 어머니 A의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 아이들은 연년생인데 떼를 많이 안 쓰는 

편이다. 그런데도 작은 아이가 좀 고집이 있어서 

물건 사달라고 떼를 쓰며 가끔 운다. 나는 ‘울면

서 얘기하면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들어

주고 싶어도 들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나는 아이가 

울면 울음을 멈추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어머니 A)

어머니 A는 자녀가 떼쓰는 경우 자녀의 인지

적 수준에 맞게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당부

한다. 그리고 자녀가 울며 이야기하는 바람직하

지 못한 습관을 고치도록 설명하는 방식이 합리

적인 양육행동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

녀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

우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자주 떼를 쓰며 주

저 앉아서 큰 소리로 운다. 로봇을 사주었는데도 

또 사달라고 할 때는 경고를 한다. ‘어제도 샀는

데 오늘로 이것 사주면 끝이다. 다음에 또 사달

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언젠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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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 사주었더니 심하게 울어서 체벌을 준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요즈음은 아이가 울면 나는 혼자 

나온다. 그러면 아이가 따라 나온다. (어머니 C)

어머니 C의 경우는 A에 비해서 권위적이고 처

벌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어머니 C의 사례에서 나타난 지나치게 떼쓰

는 행동과 같은 유아의 과잉행동은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고 의존성도 높고 공격적

이고 비사교적인 성격으로 발전될 수 있다(Yoon 

& Kim 2011). 따라서 어머니는 유아기부터의 과

잉행동이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이러한 행동을 

고쳐나가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반면 어머

니 B는 유일하게 공감과 함께 화제 바꾸기를 사

용하였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사고 싶다고 

하면 ‘이것 사고 싶지? 정말 멋있다.’ 하고 일단 

기분을 이해해 준 후 충분히 아이가 그 장난감을 

구경하게끔 한다. 그런 다음 화제를 바꾼다. ‘우

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계속 떼를 쓴 적이 별로 없는 편이다. 전에는 계

속 말 안들을 때 매를 든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그

렇게 하지 않는다. (어머니 B)

어머니 B는 자녀가 떼쓰는 상황에서 우선 공

감해 주며 구경을 충분히 하게 한 후 자녀가 특

정한 사물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

해서 화제를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최근 자주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

만, B, C, 모두 과거의 체벌사용의 흔적이 남아있

다. 어머니는 체벌을 사용하기 전에 체벌의 잠재

적 부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자녀는 무분별하게 체벌을 주는 어머니를 두

려워하며 분개하게 되고 부모의 역할수행이 비효

과적으로 되며 자녀와 어머니의 친밀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Toner 1986). 체벌을 사용하기로 결

정한 어머니는 체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교육적으로 체벌 주는 방

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합의 할 수 있는 토론기회를 통해 체벌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다면 유아에게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Turner & Finkelhor 1996).

Zahan-Waxler et al.(197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의 체벌은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즉 동정, 도

움,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가지기와 같은 행동

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역효과로 나타났다. 유

아가 어머니의 말을 안 듣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가 체벌을 가하는 것보다는 오히

려 유아에게 도덕적인 실망감이나 잘못에 대한 

노여움을 표현하는 것이 친사회적 성향을 발달시

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ry & 

Bussy(1984)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바람직

한 행동을 요구하고 순종하도록 최소한의 권위를 

사용할 때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아이는 외동이라 경쟁 대상이 없어서 그

런지 떼를 잘 안 쓴다. 나는 ‘오늘은 안 돼.’ 라고 

하면 아이가 알아듣는다. 나는 무서운 엄마다. 그

냥 구경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간혹 떼를 

쓰면 난 그냥 가버린다. 그래서 아이가 내게는 

떼를 안 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는 잘 받

아주는 편이다. (어머니 D)

어머니 D는 아이가 떼를 쓸 때의 전략이 단호

하고 엄격한 편이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조부모

와 아버지와는 다른 훈육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부모가 일관된 훈육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치관 혼란을 덜 가져오고 정서

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어머니 

E는 당부, 경고를 모두 사용하였다.

상점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우선은 당부를 

한다. ‘꼭 필요하다면 얼마 선에서 한 가지만 사

도록 해라.’ 그러면 자기가 그 선에서 물건을 고

른다. 때때로 갑자기 뭔가를 또 사달라고 조르면 

그 다음엔 경고로 들어간다. ‘무서운 곳에 가서 

혼내줄까?’ 하고 나의 표정이 바뀌면 울음을 뚝 

그친다. (어머니 E)

어머니 E의 경우에서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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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구입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주는 점은 

자녀가 절제를 배우는 좋은 기회로 사료되지만 

위협적인 경고는 정서적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4. 소외 

‘소외’란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또래 놀이 친구

로부터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선

택한 것은 촉진적 언어반응 유형 중 공감이었으

며 이것을 위해서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

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것은 격

려와 당부였다. 어머니 D와 F는 공감과 격려를, 

B는 공감과 당부를, A, E, F는 격려를 사용했다. 

큰 아이에게서 친구가 놀렸다는 말이 나올 때

가 있다. 그 때 나는 ‘그 애가 너를 좋아하나 보

다. 널 좋아하기 때문에 너랑 놀고 싶어서 그러

는 거야. 좋아하는 친구가 놀리는 거야.’ 라고 말

해준다. (어머니 A)

여자 아이가 친구한테 놀림을 당하는 것 같다. 

‘네가 속상했구나. 그 애가 널 좋아하나 보다.’ 그

러면 ‘아니야 그 아이가 날 싫어해서 그래.’ 라고 

말한다. 그럼 나는 ‘아니다. 네가 잘 하면 놀아주

고 잘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F)

어머니 A와 F는 자녀가 소외를 겪었을 때 격

려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대응한다. 이 

어머니들은 자녀가 놀림을 당하는 것은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이해

시키는 방식이 동일하다. 

우리 아들은 외동인데 한번은 선생님이 남녀 

짝지어 앉게 할 때 여자 아이들이 서로 우리 아

들과 앉겠다고 싸웠다고 한다. 우리 아들은 남자 

친구들과 과격하게 노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남자 친구들이 따돌리는 것 같다. 한번은 아들이 

울었다. 나는 ‘네가 속상했겠구나.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잘 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 (어머니 D)

어머니 D는 자녀가 소외되었을 때 공감과 격

려를 통하여 자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래 친구

들과 어울리도록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유아기

의 또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뿐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의 바

람직한 대인관계 확립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왔

을 때 일단 얘기를 열심히 듣고 아이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네가 너무 과격하니까 그 

아이가 무서워서 그래.’ 그리고 우리 아이의 친구

가 우리 아이와 놀기 싫다고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네가 친구한테 앞으로 부드럽게 대

한다면 너의 친구도 잘 할 거야.’ 그럼 또 다시 

친구와 사이좋게 논다. (어머니 B)

 

어머니 B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 당부

를 함께 사용했다. B는 자녀의 갈등 상황을 객관

적으로 판단하여 자녀가 납득이 가도록 이해시키

며 자녀가 친구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려

는 노력이 보인다. 

큰 아이가 아들인데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활동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아

들이 하루는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불평을 했

다. 나는 ‘잘 할 수 있어. 어서 함께 놀자고 말

해.’.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가 눈물을 좀 흘

린 적도 있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서 놀아주었

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이 다가온다. 그럼 나는 

그 때 슬며시 빠진다. 지금은 친구들끼리 잘 지

내고 있다. (어머니 E)

어머니 E는 자녀가 소외되었을 때 자녀를 격

려하며 자녀 친구 사이에 의도적으로 끼어드는 

적절한 중재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잘 확립시

키려는 노력이 보인다.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친한 친구 있느

냐?’ 자기가 좋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안 놀아 

줬다고 했다. ‘네가 그 친구에게 귀찮게 하지 않

았니?’ 하고 친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

탁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친구가 싫어하

는지 자세히 말해준다. (어머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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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C의 경우도 자녀가 소외되었을 때 그 

상황을 세밀하게 설명하도록 하면서 남을 배려하

는 것을 가르치며 좋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

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녀에게 설

명과 당부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부모는 자녀가 

협의하는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충

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녀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친근감을 갖으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가 유아기부

터의 소외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이나 소외를 

겪는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 청소년기

에 들어가서 학업부진, 우울증, 공격성, 편집증 

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Hecht 1998; Seo 2007; 

Kostelnik et al. 2009).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낮은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유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성별차를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sher(1990)에 의하면 

친구들에게 거부당하는 아동들은 자신을 사회적

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고 우울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아인 

경우에는 사회불안이 좀 더 높고 사회적 회피경

향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아동기 말기부터는 

남아보다 여아가 친구관계에서 보다 친밀감을 중

시하고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좀 더 배타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Jeong(2011)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것은 양육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관계지향적 특성이 중요시되며 사회화되기 때

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소외현상의 예방대책

으로서 어머니는 자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 6명이 자녀들과 사용하는 

언어적 반응유형들이 분석되었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들에게 4개의 상황자극들이 주어졌고 각 

상황자극별로 자녀들에게 어떠한 언어적 반응유

형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연

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기성취

의 상황에 있어서 자녀에게 촉진적 언어반응 유

형인 칭찬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칭찬보다는 일반적인 칭찬이나 과잉칭찬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공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녀와의 공감

대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가 성취를 나타냈을 때 

지나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정보다

는 결과중심, 즉 성취지향적인 면에 좀 더 가치

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구체적인 칭찬법과 함께 결과보다는 노

력의 과정을 강조하는 칭찬법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회가 좀 더 제공

되어야 한다.

둘째 형제간 싸움의 상황에서는 어머니들이 

해결제시적 언어반응 유형인 명령을, 떼쓰기 상

황에서는 경고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아직도 위

협, 권위, 체벌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

램 속에 설명, 설득, 토의를 통한 언어반응 양식

이 강조되는 내용을 좀 더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소외의 상

황에서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촉진적인 언어반응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어머니들은 다른 

상황들 보다 소외의 상황에서 자녀와 더욱 공감

대 형성을 잘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어머니들이 서양 어머니들에 비해서 혈연과 

집단의 인간관계를 좀 더 강조하는 문화권의 영

향으로 자신과 자녀를 동일시하며 자녀와 의사소

통할 때도 그러한 가치관과 정서가 동일한 양상

으로 표출된 것이다. 반면 형제간 싸움에서의 어

머니들의 공감은 당부를 하기위해서, 떼쓰기 상

황에서의 공감은 궁극적으로는 화제바꾸기를 사

용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었다. 따라서 

각 상황마다 어머니들이 사용한 공감의 형태와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은 자

녀가 소외된 상황뿐 아니라 형제간 싸움 또는 떼

쓰기와 같은 어려운 양육 상황들 속에서도 자녀

간의 공감대형성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

율적인 언어반응기술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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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예컨대 부모끼리 정

보교환하며 마음 나누기, 자녀와 협의하는 기술, 

공감증진을 위한 역할극 등이 있다. 아울러 유아

기 자녀의 연령과 특성 및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 

공감적용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을 임의 표

집하여 특정한 몇 개만의 상황들을 다루며 면담

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상황

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가진 환경 즉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 부모가 양육된 환경 등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이 사용한 언어유형에는 

혼용된 개념들이 있어서 분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경고와 명령이 유사한 개념으

로 쓰인 경우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 있어서는 자녀의 성별, 연령, 성

장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반응유형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에서 어머니가 자녀가 떼를 쓸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른 언어반응을 보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언어

반응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연구들

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양성성을 강

조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

정과 양육과정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

다. 또한 다른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머니 언어반응 유형과 함께 학동기 자녀의 학

업성취도, 학교 부적응, 공격성, 다양한 정서적 

문제행동 등을 변인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

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유아기 자녀와 사

용하고 있는 언어반응 유형을 주관적인 면담을 

통하여 실존하는 모습 속에서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가 자녀

를 위하여 효율적인 언어반응 유형을 사용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실제적 훈련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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